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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타갈로그어는 언어유형론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언어인데 국내적으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국내의 연구로는 윤경원(2012)이 최초로 한국어와 

타갈로그어의 기초적인 대조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후 송경안·이은하(2018)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타갈로그어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경안(2020)은 타갈로그어의 명사구에서 

수식어와 핵어 명사 사이의 가변적 어순이 일반적임을 관찰하고 이를 필리핀 타입 언어의 

중요한 유형론적 특징으로 보았다. 이은하(2019)는 타갈로그어에 대한 학위논문이며 그 일

부를 어순에 할애하였다. 어순은 유형론의 논의에서 중요하고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인

데 그동안 송경안·이은하(2018), 이은하(2019)의 연구에 몇 가지 오류와 미진한 부분이 발견

되었다.1) 필자들은 이 오류들은 바로 잡고 미진한 부분은 잘 보완하는 것이 향후 국내 타

갈로그어 연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본 연구 수행의 일차적인 동기는 여기에 

있다. 한편 송경안(2022)는 어순의 유형론적 분석을 위해 계량적 방식을 제안하였는바 본 

연구는 송경안(2022)의 틀에서 타갈로그어의 어순을 분석하고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서 타갈

로그어 어순의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어순 유형론의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 따라 본 연구는 기본어순, 명사구 어순, 동사구 

어순으로 나누어 타갈로그어의 어순에 대해 논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제2장에

서 어순 유형론의 보편성과 송경안(2022)의 분석 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국내의 타갈로그어 연구 및 언어유형론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언어는 해당 

종족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바 타갈로그어에 대한 본 연구는 국내에 이주해 있는 필리

핀인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 향후 필리핀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 어순 유형론의 보편성 논의와 계량적 유형론

Greenberg(1966) 이래로 어순은 언어유형론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Lehmann (Ed.), 1978; Comrie, 1981, 제4장; Hawkins, 1983; Dryer, 1995; Song, 2001, 제2

장; Haspelmath, et al. (Eds.), 2005, 제81-97장; Dryer, 2007; Song, 2011, 제13장; Song, 2012 

참조).2) Greenberg(1966)은 30개의 언어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어순의 유형과 관련하여 45가지

1)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어순에 관한 부분이며(3.1. 참조), 이밖에 동사구 어순 기술에서 이은하(2019)의 

논지가 불분명한 곳들이 있었다.

2) 유형론의 역사에 대해서는 Haspelmath et al.(Eds.)(2001)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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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의적 보편성(implicational universals)을 제시하였다. 이후 Hawkins(1983)은 Greenberg 

(1966)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350개 언어를 조사하여 어순에 관한 함의적 보편성을 세분

화하였다. 

Greenberg의 어순의 유형론적 보편성은 Lehmann (1973; 1978a,b), Vennemann (1973; 

1974) 등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교화 되었다. Lehmann은 Greenberg의 VSO, SVO, SOV의 3

가지 주요 기본어순을 VO 언어와 OV 언어로 구분하였고 ‘어순의 근간원리(fundamental

principle of placement)’로 보편성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Vennemann은 운용소(operator) 및 

피운용소(operand)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OV 언어와 VO 언어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경향을 그는 ‘자연스러운 배열의 원리

(principle of natural serialization)’라고 불렀다. 그러나 실제 언어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

한 어순의 보편성 원리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Hawkins, 1983, 

p. 63; 이기갑, 2008, p. 303 참조). 

Dryer (1992)는 세계 6개 대륙에 걸쳐 625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어순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 역시 V/O의 위치에서 출발해서 다른 어순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였는데 V/O의 위치와 상관관계에 있는 어순으로 부치사, 관계절 그리고 소유격의 위치를 

들었다. 이후 WALS에서는3) V/O의 위치와 상관관계에 있는 어순으로 부치사와 관계절의 

위치만을 들고 있다(Dryer, 2013a,b,c 참조). Greenberg (1966)이나 Hawkins (1983), Lehmann 

(1973; 1978a,b), Vennemann (1973; 1974) 등의 일반화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어순의 보편성 논의는 동사(V)와 목적어(O)의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어순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인데 송재정 교수는 이를 ‘VO/OV-유형론’이라고 불렀다(Song, 2012, 

p. 29). 

이처럼 ‘VO/OV-유형론’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 보인 듯한 상황에서 어순의 보편성 논

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 송경안(2022)는 이에 대해 ‘핵어 전치적/후치적 패턴’

이라는 개념과 및 계량적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핵어 전치적/후치적 패턴’은 Vennemann 

(1974)의 운용소/피운용소와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직접목적어(DO)와 간접목적어(IO)

가 있을 때 Vennemann은 후자(IO)가 운용소이고 전자(DO)가 피운용소라고 하였다 (ibid., 

p. 9). 이에 따르면 OV 언어에서는 [IO+DO]의 어순이 자연스럽고 VO 언어에서는 [DO+ 

IO] 어순이 자연스럽다.4) 또 시간부사(TAd)와 방향부사(DAd)가 있을 때 전자가 운용소이

고 후자가 피운용소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OV 언어에서는 [TAd+DAd]의 어순이 자연스

럽고 OV 언어서는 [DAd+TAd] 어순이 자연스럽다. Vennemann의 이러한 개념은 OV 언어

인 한국어와 VO 언어인 프랑스어의 관련 어순을 잘 설명해 준다((1) 참조).  

3) WALS = https://wals.info/

4)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말은 어순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OV 언어에서는 [IO+DO] 어순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VO 언어에서는 [DO+ IO] 어순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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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영희는 철수에게 시계를 주었다.       (IO + DO) 

b. Je  donne  un livre   à  Marie.       (DO + IO)

I   give     a  book  to  Mary

‘I   give Mary a book.’

c. 나는 오늘 서울에 간다.                (TAd + DAd)

d. Je vais à Séoul aujourd'hui.           (DAd + TAd)

I  go  to Seoul  today

‘I  go  to Seoul  today.’

      

Vennemann의 운용소/피운용소 개념은 핵어(head)가 있는 구조에서는 무리가 없어 보

인다. 그러나 (1)과 같은 구조에서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 송경안(2022)는 ‘핵어 전치적/후치적 패턴(어순)’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바 있다. 

(1)에서 한국어의 관련 어순은 핵어 후치적 패턴이고 프랑스어의 관련 어순은 핵어 전치적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언어는 이 2가지 패턴 가운데 일관되게 한 가지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많

은 경우 2가지 패턴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때 매개변수(parameter) 별로 어순의 패

턴을 정리하여 계량화하면 해당 언어의 경향성을 알 수 있는데 송경안(2022)는 이러한 분석 

방식을 계량적 유형론(scalar typology)이라고 하였다. 이 분석 틀에서는 15개의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각 매개변수 별로 핵어 전치적 패턴은 [-1]점, 핵어 후치적 패턴은 [+1]점, 둘 다 

있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어는 15개 매개변수에서 모두 핵어 전치적 

패턴을 보여 [-15]점이 되었으며, 반대로 한국어는 모두 핵어 후치적 패턴을 보여 [+15]점이 

되었다. 흔히 (S)VO 언어라고 알려져 있는 독일어와 중국어가 핵어 후치적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송경안, 2022, p. 13). 

3. 타갈로그어 어순 분석  

어순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명사구와 동사구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밖에 기본

어순, 자유어순/고정어순 그리고 핵어전치형/핵어후치형 어순 등 일반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타갈로그어는 동사 전치(V-initial) 언어로써 핵어 전치형 언어이며 명사의 기능

이 모두 전치사로 표현되기 때문에 명사구의 위치가 아주 자유로운 언어인데 이에 대해서

는 이은하(2019)에서 자세히 논의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

다. 본 장에서는 먼저 3.1.절에서 기초적 논의로써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3.2.절에서는 전통적인 어순의 유형론 및 송경안(2022)에서 설정한 15가지의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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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계량적 유형론의 관점에서 타갈로그어의 어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기본어순5) 

기본어순이란 타동사 구문을 중심으로 볼 때 문장의 핵심 성분인 주어(S), 동사(V), 목

적어(O)의 위치를 말하는데 SVO, SOV, VSO의 3가지 어순이 주로 나타나고 드물게 VOS, 

OSV, OVS 어순도 관찰된다(Hawkins, 1983; 이은하, 2019).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유형론적 문제이다. 기본어순은 주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얽혀 있는

데 타갈로그어는 주어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2)의 간단한 예문을 보

면 이 언어가 동사(술어) 선행(verb initial)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고6) 학자들 사이에 이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2) 타갈로그어 술어 선행 어순     

    a.  Si       Ginoong Santos   ako.

       CASE     Mr. Santos       I 

       ‘I am Mr. Santos.’ 

    b. Bill Cook   ang   pangalan  ko. 

      Bill Cook   CASE  name    my

      ‘My name is Bill Cook.’          (Castle & McGonnell, 2003, p. 5)

그러나 타갈로그어 타동사 구문에서 2개의 명사 가운데 어느 것이 주어인가 하는 문제

는 간단하지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3)과 같이 3가지 입장이 있다(송경안·이은하, 2018, p. 

189). (8a)는 타갈로그어를 주제중심(topic-prominent) 언어로7) 보고 이 언어에는 주어가 없

다는 입장이다. Schachter (1976; 1977; 1996)가 이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며 De 

Vos (2011)도 타갈로그어의 기본구조를 [동사> NEWS > POD]로8) 보았다. 이러한 틀에서는 

S, O, V의 순서, 즉 언어유형론에서 말하는 기본어순에 대해 논하기 어렵다.  

5) 송경안·이은하(2018), 이은하(2019)에서 필자들은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을 VSO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는 이 입장을 수정한다. 

6) (2)의 예문은 술어가 명사인 경우이고 동사 술어의 예문은 (4)-(7)에서 볼 수 있다.  

7) 주제중심 언어에 대한 자세한 것은 Li & Thompson (1976) 참조.

8) POD = point of departure. Schachter (1976)의 주제(topic)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언어학에서는 주제

(topic)가 먼저 오고 평언(comment)이 나중에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Danes (Ed.), 1974/2015 참조) 

타갈로그어는 이와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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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동사 구문 주어에 대한 3가지 입장

a. 주제/평언 구조로 보는 입장  

b. 능격구조로 보는 입장

c. 대격구조로 보는 입장 

(3b)는 타갈로그어를 능격언어로 보고 기본어순을 VSO로 보는 입장이다(Payne, 1982; 

Gerdts, 1988; Blake, 1994, p. 89; Dryer, 2005; 진남택·손재현 역, 2013, p. 225, 윤경원, 

2012, p. 316 참조). (4a)는 이 언어의 자동사 구문이고 (4b)는 타동사 구문인데 자동사의 주

어와 타동사의 목적어(피동주; patient)가 동일한 기능표지 ang을 취하고 있다.9) 이 데이터

를 보면 타갈로그어는 능격언어처럼 보이고 기본어순을 VSO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4) a. Na-hulog            ang     lalaki. 

     AF-fall_down.PERF   CASE_1   boy

     ‘The boy fell down.’     

  b. B=in=a-basa10)        ng       guro    ang       diyaryo.

    IMPF=PF=read      CASE_2   teacher  CASE_1   newspaper

    ‘The teacher is reading the newspaper.’  

 

그러나 예문 (5)는 이 언어가 능격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4b)와는 달리 (5)에

서는 명사 기능표지 ang이 피동주가 아니라 행동주(agent)에 붙어 있는 것이다. 능격언어에

서는 이러한 격표지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4a)와 (5a)를 비교하면 대격언어의 구조와 같다. 

즉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행동주에 동일한 격표지가 사용된 것이다. (5b)는 (5a)의 명사

들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인데 (5b)가 더 중립적인 어순이다. 즉 ang 표지가 붙은 명사가 

뒤에 오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De Vos (2011)가 타갈로그어 기본구조라고 

한 [동사> NEWS > POD]와 일치한다. 

9) 이 글에서 사용하는 주요 약어는 다음과 같다. ACT: actor, AF = actor focus, PAT = patient, PF = patient 

focus, BEN: benefactive, BF: benefactive focus, DIR: directional, DF: directional focus, IF = 

instrumental focus PERF = perfective, IMPF = imperfective, CTPL = contemplated(미도래상).

10) ‘=’는 접요사(infix)를 나타낸다. 이 동사의 어근은 basa이고 첫음절 ba를 반복한 babasa는 미완결상

(imperfective)을 나타낸다. 이 babasa에 접요사 in이 붙으면 binabasa가 된다. 본 논문의 타갈로그어 동사구조 분석

은 https://www.tagalog.com을 참고한 것이다. 본 연구는 어순에 대한 것이므로 동사구조의 분석은 꼭 필

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하 예문에서는 편의상 이를 간단히 표시하겠다.       



 타갈로그어 어순의 유형론: 계량 유형론적 접근 | 7

(5) a. B=um=a-basa       ang      guro      ng        dyaryo.       

      AF.read.IMPF      CASE_1   teacher   CASE_2    newspaper  

     ‘The teacher is reading a newspaper.’ 

    b. B=um=a-basa       ng       dyaryo      ang     guro. 

      AF.read.IMPF      CASE_2   newspaper  CASE_1   teacher

      ‘The teacher is reading a newspaper.’ 

(4)-(5)에서 동사 binabasa, bumabasa는 basa를 어근으로 하며 접요사 –in-/-um-이 ang 표지

의 위치를 결정한다. 접요사를 빼면 babasa가 남게 되는데 어근의 첫음절 ba-를 반복하면 미

완결상(imperfective)이 된다. (4a)의 nahulog은 hulog이 어간이며 첫음절 hu-를 반복하지 않았

기 때문에 완결상(perfective)이 된다. 이러한 자동사의 경우 행동주에 ang 표지가 붙기 때문

에 (5)의 예문과 같은 계열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행동주에 ang 표지가 붙는 구

조이며 이를 흔히 행동주 초점(actor-focus) 구조라고 부른다. Ang이 초점 표지라는 뜻이다.11) 

이에 반대로 피동주에 ang 표지가 붙은 (4b)는 피동주 초점(patient-focus) 구조라고 부른다. 

이처럼 타갈로그어에서 자동사의 주어에 붙는 ang이 타동사 구문에서는 행동주나 피동

주 어디에나 붙을 수 있기 때문에 (4)의 자료만 가지고 이 언어를 능격언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고 하겠다.12) 타갈로그어의 능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ang의 위치가 

같은 계열의 자동사와 타동사 구문, 즉 행동주 초첨 구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

할 것이다. (4a)와 (5)의 구조를 가지고 이 언어의 능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에 

따르면 타갈로그어는 대격언어에 가깝다. (3c)가 바로 이러한 입장일 것이며 이 경우 타갈

로그어 기본어순을 VOS볼 수 있을 것이다((5b) 참조). 타갈로그어 학교문법에서는 ang 표지 

명사를 주어로 보고 있다(J. Visaya p.c.). 그러나 타갈로그어를 단순한 대격언어로 보기도 

쉽지 않다. 대격언어란 주격-대격의 대립이 있는 언어를 말하는데, 예문 (5)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문제되지 않겠지만, 예문 (4b)에서 dyaryo가 주격이고 guro가 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명사 기능표지 ang의 분포를 조금 더 관찰해 보면 타갈로그어를 대격언어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 즉 이 표지는 행동주와 피동주 뿐만 아니라 여격, 수혜격, 처

소격, 방향격, 도구격 등 다양한 명사에 붙을 수 있다(Ramos, 1971, p. 21, pp. 56-69; 

Shibatani, 2004, p. 1153).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보면 (6)과 같다. (6)의 예문에는 4가지 

기능의 명사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모두 ang 표지를 취하고 있다. 타갈로그어를 대격언어로 

볼 경우 이 4가지 명사가 모두 주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4)-(5)를 보면 ang/ng 표지가 대립하고 있는데13) (6)을 보면 ng 표지 역시 문맥

11) Ang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송경안 ‧이은하(2018) 참조.

12) Aldridge (2007)도 (4)와 같은 구문들을 근거로 타갈로그어를 능격언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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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행동주, 피동주, 수혜자(recipient) 등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격 표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타갈로그어를 대격언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이 언어의 기본어순을 VOS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 될 것이다.   

(6) 타갈로그어 ang의 다양한 분포(Andrew, 2007, p. 203)14)  

    a. mag-a-alis        ang    babae   ng  bigas  sa   sako  para sa  bata. 

      AF.take_out.CTPL  FOC  woman   PAT  rice  DIR  sack   BEN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b. a-alis-in            ng   babae   ang  bigas  sa   sako  para sa  bata. 

      PF-take_out.CTPL  ACT  woman  FOC  rice  DIR  sack    BEN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c. a-alis-an            ng   babae   ng  bigas  ang   sako   para sa  bata. 

      DF.take_out.CTPL  ACT woman  PAT  rice  FOC   sack    BEN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d. ipag-a-alis         ng   babae  ng  bigas sa   sako   ang   bata. 

      BF-take_out.CTPL  ACT woman  PAT  rice DIR  sack   FOC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타갈로그어가 대격언어도 능격언어도 아니고, 또 그 기본어순이 VSO도 VOS도 아니라

면 유형론적으로 이 언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 언

어의 주어성(subjecthood)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Schachter (1976; 1977; 1996) 등은 이 언

어에 주제(topic)만 있을 뿐 주어는 없다는 입장이고 Kroeger (1993)은 상승규칙이나 재귀화 

등의 통사적 실험을 바탕으로 ang이 주어표지라는 입장이다.15) 

이와 관련하여 Shibatani (2004)는 제3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타갈로그어

에서 행동주(agent) 이외의 명사에 ang 표지가 붙을 경우 이 명사가 부분적으로 주어의 특

징을 갖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행동주가 주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13) 고유명사일 경우 기능표지가 si/ni로 바뀐다.  

14) Andrew (2007)는 ‘focus’를 ‘pivot’라고 불렀고, 타갈로그어는 시제언어가 아닌데 ‘미래’라는 개념을 사용

하였다.  

15)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이에 대한 다른 자료로 Norvin Richards, Joey Sabbagh의 연구를 추천하셨다. 

Sabbagh (2016)은 목적어와 명사의 의미적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타갈로그어의 actor-subject, 

theme-subject를 구분함으로써 이 언어의 능격성/대격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ang

을 주어 표지로 보고 있는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Richards (1996, 2000)은 

타갈로그어의 주어를 생성이론의 틀에서 논의한 연구인데 이는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 내용으로 추후 연

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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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hibatani, 2004, p. 1154). 주어성이 두 가지 명사구에 나누어지는 경우로써 어느 것이 

확실하게 주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ibrik (1997)은 타갈로그어 이외에도 이러한 

언어가 많이 관찰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Kazenin (2001, p. 912)은 능격언어에서 흔이 이러

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Shibatani (2004)는 이에 따라 타갈로그어에서 주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대신 주논항

(primary term)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그는 이 개념을 능격언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타갈로그어에서는 ang 표지 명사가 주논항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Shibatani 

(2004)의 제안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이는 타갈로그어를 주격-대격 대립의 틀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S, V, O를 바탕으로 논의해 온 기본어순도 이 언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는 뜻이 된다.16) 타갈로그어를 대격언어로 보는 Kroeger (1993)도 기본어순에 대해서는 유

보적이다. Dryer (2005)는 타갈로그어를 VSO 언어로 분류하고 있는데 Dryer (2007)에서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동사 전치 언어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Hawkins 

(1983, p. 283, 339 참조)도 기본어순의 유형을 SVO, SOV, VSO, VOS 등 다양하게 분류하

면서도 타갈로그어 등 일부 언어에 대해서는 동사 전치형(V-initial) 언어라고만 분류하였다.  

기본어순과 관련하여 타갈로그어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도치소(inversion 

marker)이다. 즉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전치의 어순을 취하지만 도치소 ay를 사용해서 

흔히 동사를 문장의 두 번째 자리로 보내기도 한다(Schachter & Otanes, 1972, p. 485; De 

Vos, 2011, p. 381). 이는 중립적인 어순이 아니고 강조된 어순이다(Greenberg, 1978). 

Greenberg (1966, p. 79)는 VSO 언어에서 흔히 SVO 어순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타갈

로그어 도치구조에서 문두에 올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며 몇 가지 예를 보면 (7)과 같다 

(Schachter & Otanes, 1972, p. 485; 송경안, 2020, p. 70 참조). (7a)는 동사선행 구조이고 

(7b-d)는 도치구문인데 행동주, 피동주, 부사가 각각 문두에 나와 있다. 

  

(7)  a. B=in=ili       ko  itong  damit  kahapon.

      PF.buy.PERF    I   this   dress  yesterday

      ‘I bought this dress yesterday.’

    b. Ako  ay   b=um=ili      nitong  damit  kahapon.

       I    INV  AF.buy.PERF    this   dress   yesterday

       ‘I bought this dress yesterday.’

    c. Itong damit   ay      b=in=ili      ko  kahapon.

       this  dress   INV    PF.buy.PERF   I   yesterday

      ‘This dress I bought yesterday.’  

16) 본 연구자들은 송경안 ‧이은하(2018), 이은하(2019)에서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을 VSO로 본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입장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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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Kahapon    ay     b=um=ili     ako  nitong   damit.

       yesterday   INV   AF.buy.PERF   I    this     dress 

      ‘Yesterday I bought this dress.’

도치구조는 주로 문어나 공식적인 구어에서 사용된다(De Vos, 2011, p. 381). Fox (1985)

는 이 도치구조가 담화 연속성(discourse continuity)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Bloomfield 타갈로그 텍스트를17)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Bloomfield 텍스트에는 모두 

614개의 문장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동사선행 구조가 388회로 63.2%를 차지하고 도치구조

는 266회로 36.8%로 나타났는데, 문단이나 문장이 새로 시작할 때 도치구조가 많이 쓰이고 

있었다(송경안, 2020, p. 69).

3.2. 매개변수별 분석 

송경안(2022)는 15가지의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개별언어 어순의 핵어전치성과 핵어후치

성을 계량화한 바 있다. 이 매개변수들은 크게 명사구와 동사구 어순 관련 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타갈로그어의 명사구 어순에 대해서는 송경안(2020)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에 대해 논지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송경안(2022)의 15가지 매개변수 가운데 명사구와 관련된 것은 한정사, 형용사, 소유격, 관

계절 등 4개인데 동사 전치(V-initial) 언어인 타갈로그어에서 이들 수식어들이 핵어 명사 뒤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이러한 예상은 맞아 들어간다(이

은하, 2019 참조). 한편 송경안(2020)은 이들 명사 수식어들의 위치가 핵어 명사 앞에도 놓일 

수 있는 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점은 타갈로그어 및 오스트로네시아 계통 언어들의 

중요한 유형론적 특징이라고 논구한 바 있다. 이 4가지 매개변수와 가변적 어순을 보면 (8)과 

같다(송경안, 2020 참조). 타갈로그어 관련 문헌에 따르면 이 가변적 어순들 가운데 핵어 명사

가 수식어 앞에 오는 구조, 즉 핵어전치 구조가 기본구조이다(Aspillera & Hernandez, 2014; 

Scontras & Nicolae, 2014, p. 21; Schachter & Otanes, 1972, p. 121, 122, 132).18) 

(8) 타갈로그어 한정사/명사의 가변적 어순

    a. mesa-ng19)   ito

17) Bloomfield’s Tagalog Text(1917).

18) 유표적 어순의 사용은 정보구조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형용사/명사] 구문에서 형용사의 정보가 새

로운 정보일 경우 [A+N]의 어순을 선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송경안(2020) 참조. 

19) LNK = linker. 타갈로그어 및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n) 언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결소이다. (10b)의 

na가 기본형태이고 음운환경에 따라 의존형태소 –ng, -g로 실현되기도 한다(Schachter & Otane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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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LNK    this

      ‘this table’

    b. ito-ng      mesa

      this-LNK   table

     ‘this table’

(9) 타갈로그어 형용사/명사의 가변적 어순 

    a. bahay    na     maganda

      house   LNK    beautiful

      ‘beautiful house’                             

    b. maganda-ng     bahay    

       beautiful-LNK   house   

     ‘beautiful house’       

(10) 타갈로그어 소유격/명사의 가변적 어순 

    a. pangalan  ng    kumpanya  

       name    CASE  company

       ‘the name of the company‘

    b. kumpanya  na   pangalan

       company   LNK  name 

      ‘the name of the company‘ 

(11) 타갈로그어 관계절/명사의 가변적 어순 

    a. ang     bahay   na    kanyang      g=in=awa

      CASE   house    LNK    he       PF.make.PERF

       ‘the house that he made’        

    b. ang     kanyang     g=in=awa       na    bahay

       CASE     he      PF.make.PERF    LNK   house

      ‘the house that he made’     

이상과 같은 타갈로그어 명사구 어순을 전형적인 핵어 전치 어순을 보이는 베트남어와 

전형적인 핵어 후치 어순을 보이는 한국어, 그리고 2가지가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영어와 비

교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송경안, 2022 참조). 이 표에서 ‘both’는 2가지 어순이 공존하

는 것을 가리킨다. 타갈로그어의 경우 유형론적으로 가변적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기본구조와 함께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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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베
타갈로그 

영 한
기본 가변

1 한정사 N+Det N+Det both Det+N Det+N

2 형용사 N+Adj N+Adj both both Adj+N

3 소유격 N+Gen N+Gen both Gen+N Gen+N

4 관계절 N+Rel N+Rel both N+Rel Rel+N

표 1. 한국어/영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 명사구 어순  

명사관련 어순에 이어 이제 타갈로그어 동사구의 어순과 부치사 및 종속접속사의 어순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사 전치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동사구에서도 핵어 전치적 경향

을 강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경안(2022)는 중국어의 어순을 논의하면서 동사구 어순의 

매개변수를 표 2와 같이 9가지로 설정한 바 있다. 타갈로그어는 동사 전치형 언어이기 때문

에 이 표에서 동사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1]-[4]항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제[2]항과 관련해

서 목적어의 개념이 애매한데 본 연구는 일단 피동주를 목적어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표 2에서 [1]-[4]항의 경우 동사구의 핵어인 동사의 위치와 관련이 있으므로 핵어 전치적 

어순인지 핵어 후치적 어순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들은 핵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순서만을 가지고 핵어 전치 구조 및 핵어 후치 구조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어순의 경향성을 가지고 ‘핵어 전치적 패턴’인지 ‘핵어 후치적 패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매개변수 베트남어 (H-initial) 중국어 한국어 (H-final)

1 동사위치 V-initial  both V-final

2 목적어 V + O  both O + V

3 부사 V + Ad Adv + V Adv + V

4 부치사구 V + PP PP + V PP + V

5 목적어/부사 O + Adv Adv + O Adv + O

6 부사/부사 Ad1 + Ad2 Ad2 + Ad1 Ad2 + Ad1

7 간목/직목 DO + IO IO + DO IO + DO

8 비교구문 Adj + Stnd Stnd + Adj Stnd + Adj

9 조동사 Aux + Verb Aux + Verb Verb + Aux

표 2.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동사구의 어순

이 관점에서 보면 제2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Greenberg (1966)의 보편성이나 Vennemann 

(1974)의 경향성이 아직 유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표 2에서 베트남어 [5]-[9]항의 어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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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어 전치적 패턴’이고 한국어는 ‘핵어 후치적 패턴’이다. Vennemann (1974)의 운용소/피

운용소(operator/operand)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표 2의 [1]-[4]항에 대한 예문은 3.1.절

에서 그리고 이하의 논의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기는 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12)에 간단히 

제시하고, 이어 표 2의 [5]-[9]항 및 부치사, 종속접속사의 위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  

(12) a. 동사 전치 어순 

       Nag-ta-trabaho      ang     lalaki. 

       AF.work.IMPF     CASE_1   man 

       ‘The man is working.’ 

     b. 동사/목적어의 어순  

        Nag-ba-basa        ng       dyaryo     ang      guro.  

        AF.read.IMPF     CASE_21  newspaper  CASE_1   teacher

        ‘The teacher is reading the newspaper.’ 

     c. 동사/부사의 어순 

        B=in=ili        ko  itong  damit  kahapon.  (= (7a))

        PF.buy.PERF     I   this   dress  yesterday

        ‘I bought this dress yesterday.’

     d. 동사/부치사구의 어순  

        Nag-ta-trabaho  ang     lalaki  sa  silid. 

        AF.work.IMPF  CASE_1  man  in  room

        ‘The man is working in the room.’

목적어와 부사: 베트남어와 같은 핵어 전치적 언어에서는 [목적어+부사]의 어순이 일반

적이며 한국어와 같은 핵어 후치적 언어에서는 [부사+목적어]의 어순이 일반적이다. 동사 

전치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목적어+부사]의 핵어 전치적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가 조사한 자료는 이와 일치한다. (13)의 예에서 타갈로그어는 모두 [목적어+부사]의 어

순을 보인다. 본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원어민에 따르면 [부사+목적어]의 어순도 가

능한데 [목적어+부사]의 어순이 중립적이다.   

(13) 타갈로그어 목적어/부사의 어순

      a. Naka-tagpo      ni       John     si      Mary  ngayong  araw. 

        AF.meet.PREF   CASE_1  John   CASE_2  Mary current   day

        ‘John met Mar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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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Naka-tagpo     ni        John     si      Mary    sa   paaralan. 

        AF.meet.PREF  CASE_1   John   CASE-2   Mary    in   school

        ‘John met Mary in the school.’

      c. In-alis              ni      John  ang    upuan  sa    silid. 

        PF.take_off.PERF   CASE_1  John  CASE-2  chair  from  room 

        ‘John took a chair out of the room.’

부사들 사이의 어순: 부사들 사이의 어순이란 다양한 부사들 사이에 나타나는 어순 패

턴을 말하는데 (14)의 한국어와 영어의 동사구에서 2가지 다른 패턴이 잘 나타난다. 즉 영어

와 한국어 동사구의 어순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데 송경안(2022) 등은 이러한 어순을 ‘동

사와의 밀착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일찍이 독일어권에서 논의되었던 개념으

로 ‘의미적으로 동사에 가까운 요소일수록 동사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원리이다(Fourquet, 

1959; Admoni, 1962; Flämig, 1964; Kirkwood, 1969; 송경안, 2019, p. 324). 이는 부사들뿐만 

아니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어를 포함한 동사구 전체 어순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14) 부사들 어순의 2가지 패턴

     a. I  go  to Seoul  by train  today.        (핵어 전치적 패턴) 

          ①     ②         ③     ④

     b. 나는 오늘   기차로  서울에  간다.       (핵어 후치적 패턴) 

             ④      ③      ②    ①

(15) 밀착도에 따른 동사구 어순의 2가지 패턴

     a. I met  Mary  in the school  today.       (핵어 전치적 패턴)

         ①    ②       ③          ④

     b. 나는 오늘  학교에서  영희를 만났다.     (핵어 후치적 패턴) 

             ④     ③       ②     ⓵

직접목적어(DO)와 간접목적어(IO): 2가지 목적어의 어순도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반대로 

나타나는데 동사 전치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베트남어의 패턴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몇 

가지 예를 보면 (16)과 같다. (16a-c)의 행위자 초점 구조이다. 이 구조가 피동주나 수령자

(recipient) 초점 구조보다 DO/IO 어순에 더 중립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예들을 선택

한 것이다. (16d)는 도구 초점(instrumental focus) 구문으로 이 역시 DO/IO의 중립적 어순

을 잘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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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갈로그어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의 어순

   a. Kailan   ka    nag-bigay       ng     pera    kay  Tom?20)   

      when   you  AF.give.PERF   CASE_2  money   to  Tom

     ‘When did you give money to Tom?’

   b. Nag-bigay      ang      tatay    ng      pera    sa amin.

     AF.give.PERF   CASE_1  father  CASE_2  money  to us

      ‘Father gave us some money.’

   c. Nag-bigay sila    ng     mga  bulaklak sa  kanilang  titser.

      gave     they  CASE_2   PL   flowers   to   their    teacher

      ‘They gave their teacher flowers.’                      

   d. Ipinan-sulat     ni     John    ng     liham  kay  Mary   ang    makinilya.

      IF-write-PERF  CASE_3  John   CASE_2  letter   to   Mary  CASE_1  typewriter

     ‘John wrote Mary a letter on the typewriter.’   (Schachter & Shopen, 2007, p. 35)

비교구문과 조동사 구문: 이 2가지 어순에서도 타갈로그어는 베트남어와 같은  핵어 전

치형 패턴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Greenberg (1963)의 [보편성 16]이나 Vennemann (1974, 

p. 9)의 경향성에 따르면 VO 언어에서는 [조동사+본동사]의 어순이 일반적이며 동사 전치

형 언어인 타갈로그어도 이 어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타갈로그어의 예를 보

면 (17)과 같다. 

(17) a. Kaya   niyang   gawin   ito.

       can      he     do.INF  it

       ‘He can do it.’ 

    b. Kailangan  mong  pumunta  sa  paaralan.

      must      you   go.INF   to  school

     ‘You must go to school.’

역시 Greenberg (1963)의 [보편성 22] 및 Vennemann (1974, p. 9)의 경향성에 따르면 

핵어 전치형 언어에서는 비교구문에서 ‘형용사+비교표지+기준’의 어순이 일반적이며 타갈로

그어도 이 어순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타갈로그어의 예를 보면 (18)과 같다.21) 

20) (16a-c)의 예문 출처: https://www.tagalog.com 

21) 예문 출처: https://www.taga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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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 Mas   matanda   si      nanay   kaysa    kay  tatay.22)

       more    aged   CASE   mother   than     to   father

       ‘Mom is older than Dad.‘

    b. Mas   mahirap  ba  ang    Ingles  kaysa  sa  Hapon?

      more   hard     Q  CASE  English   than  to  Japanese   

       ‘Is English harder than Japanese?’

    c. Mas    hilig      ni      Beatrice   ang    pag-arte  kaysa  pag-awit.

      more  inclined  CASE_2   Beatrice  CASE_1 acting    than   singing  

      ‘Beatrice is more interested in acting than singing.’

부치사와 종속접속사: 부치사(adposition)의 위치는 VO/OV 어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VO 언어에는 전치사가 발달해 있고 OV 언어에서는 후치사가 

지배적이다 (Greenberg, 1963; Dryer, 2013a). Greenberg (1963), Hawkins (1983)에서 종속접

속사와 VO/OV 패턴과의 관계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Dryer (2013d)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종속접속사 전치 패턴이 우세하고 접속어가 술어의 접미사로 나타나는 패턴은 동사 후치 

언어에서 우세하다. Vennemann (1974, p. 9)의 논의에서도 종속접속사와 종속절은 언급되

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보기에 이 2가지 범주를 운용소/피운용소 관계로 보아도 무

리가 없을 것 같다.23) 이에 따르면 종속접속사가 문두에 오는 베트남어는 핵어 전치적 패

턴이고 접속표현이 문미에 오는 한국어는 핵어 후치적 패턴이다.  

핵어 전치형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전치사형 언어이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종속접

속사는 문장 앞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타갈로그어 전치사 구문의 예를 보면 (19)

와 같다. 여기서 sa는 사격(oblique) 표지인데 (19c)에서는 전치사 galing(‘from’) 다음에 사격 

표지가 붙어 있다. 본 연구의 예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격표지 ang/ng도 일종의 전치사라고 

할 수 있다. (20)은 종속접속사 구문의 예인데 종속절에서도 동사 전치 어순이 쓰이고 있는 

것은 볼 수 있다. (20a)에서 kita는 “I-you”를 동시에 표현하는 독특한 형식의 대명사이다. 

(19) 타갈로그어 전치사 구문의 예 

    a. Ini-lagay    niya   ang   aklat   sa    mesa. 

      PF.put.PERF  he   CASE  book   on    table     

      ‘He put the book on the table.’

22) Nanay/tatay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ang/kay를 격표지로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 ‘엄마/아빠’일 경우 고유

명사에 쓰는 격표지 si/kay를 사용하기도 한다(Joanna Visaya p.c.). 

23) 종속접속사는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서 관련 표현의 기능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접속사/종속

문]의 관계는 [전치사/명사]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종의 핵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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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Nasa   Maynila   ang    gusali.  

       in    Manila    CASE  building

       ‘The building is in Manila.’

  c. T=in=anggal      ko  ito   galing    sa    mata  ko. 

      PF.remove.PERF   I  it    from    from   eye   my

      ‘I removed it from my eye.’

(20) 타갈로그어 종속접속사 구문의 예24)

     a. Masaya  ako   kapag   na-ki-kita    kita.

       happy    I    when    PF.see.IMPF   I-you

       ‘I am happy whenever I see you.’

     b. Mag-ka-ka-trabaho     na     tayo    bago   matapos  ang   taon.

           AF.work.CTPL   already   we     before   end    CASE   year

       ‘We will have a job before the year ends. 

매개변수 베 타 프 영 독 중 한

1 한정사 -1 -1[0] +1 +1 +1 +1 +1

2 형용사 -1 -1[0] -1  0 +1 +1 +1

3 소유격 -1 -1[0] -1 +1  0 +1 +1

4 관계절 -1 -1[0] -1 -1  0 +1 +1

5 동사위치 -1 -1 -1 -1  0  0 +1

6 목적어 -1 -1 -1 -1  0  0 +1

7 부사 -1 -1 -1 -1  0 +1 +1

8 부치사구 -1 -1 -1 -1  0 +1 +1

9 목적어/부사 -1 -1 -1 -1 +1 +1 +1

10 부사/부사 -1 -1 -1 -1 +1 +1 +1

11 간목/직목 -1 -1 -1  0 +1 +1 +1

12 비교구문 -1 -1 -1 -1 -1 +1 +1

13 조동사 -1 -1 -1 -1 -1 -1 +1

14 부치사 -1 -1 -1 -1 -1 -1 +1

15 종접사 -1 -1 -1 -1 -1 -1 +1

   계 -15 -15[-11] -13 -9 +1 +7 +15

표 3. 한/영/독/프/중/베/타 어순의 핵어 전치/후치적 경향성

24) 예문 출처: https://www.tagalog.com. (20b)는 미도래상(contemplated aspect)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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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우리는 9가지의 동사구 어순 관련 매개변수와 부치사, 종속접속사의 위치를 

중심으로 타갈로그어 어순의 핵어 관련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사 전치 구조를 갖는 

타갈로그어의 경우 핵어 전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

는 우리의 예상과 일치하였다. 즉 위 11가지 매개변수에서 타갈로그어는 모두 핵어 전치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본 명사구 어순 관련 매개변수 4개를 합하면 매개변수는 모두 

15가지가 되는데 송경안(2022)는 이 15가지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

랑스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핵어 관련 경향성을 계량화한 바 있다. 

송경안(2022)의 통계에 타갈로그어를 추가해서 어순의 경향성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

다. 이 표에서 [-1]은 핵어 전치적 패턴, [+1]은 핵어 후치적 패턴을 나타내고, [0]은 2가지 

패턴을 모두 갖는 경우를 말한다. 타갈로그어는 [1]-[4]항에서 2가지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데 이는 앞서 논의한 타갈로그어 명사구의 가변적 어순을 반영한 것이다. 즉 타갈로그어는 

전체적으로 베트남어와 비슷하게 핵어 후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데 명사구에서는 가변

적 어순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     

4. 마무리

Greenberg (1966) 이후 유형론은 VO/OV 어순을 중심으로 어순의 보편적 경향성을 찾

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Dreyer (2013a,b,c) 등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보편적 경향성이 거의 

부정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언어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보편성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쉬

운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경안(2022)은 어순 유형론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시

도하였다. 어순의 보편성이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순과 관

련한 15가지의 매개변수를 선정하였다. 이들의 핵어 전치적 및 후치적 패턴을 조사하여 전

자에는 [-1]점, 후자에는 [+1점], 2가지 패턴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고 이 

점수들을 합해서 개별언어의 핵어 전치적 및 후치적 경향의 정도를 측정해 보려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한국어는 [+15]점, 베트남어는 [-15점], 영어는 [-9]점이 된다. 동사 전치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기본적으로 15가지의 매개변수에서 모두 핵어 전치적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베트남어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타갈로그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명사구에

서 가변적 어순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가변적 어순에 [0]점을 부여한다면 타갈로그어는 

[-11]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이 가변적 어순에서 항상 핵어 전치

적 어순이 기본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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